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기적 기후 패턴 분석

- 대형 산불 발생의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정책 마련에 활용 기대 

        ▲ 왼쪽부터 윤진호 교수와 손락훈 박사과정생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증가

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

불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기적 기후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 연구팀은 주기적으로 나타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및 발생 위험성의 패턴을 여러 가지 

기후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2000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그로 인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

는 5~7년 단위로 반복되며, 이러한 주기적인 패턴은 다수의 관측 자료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는 엘니뇨-라니냐로 알려진 적도태평양의 

주기적인 변동과 연관되어 바다-대기-식생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밝혀냈다.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피해가 연속적

으로 발생하면서 지구온난화와 산불증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점진적인 산불위험의 증가와는 달리,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산불기후의 변동성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후 요소들과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적인 산불위험의 주기적인 패턴은 엘

니뇨-라니냐로 알려진 적도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을 확인했다. 태평양에서부터 전파되어오는 바다-대기의 상호작용이 지역적 강수/

강설 및 온도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식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라니냐 현상이 발달하면서 태평양에서 고기압을 동반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건조한 기후가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서쪽으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까

지 전파된다. 이는 다가오는 겨울의 강수/강설량을 감소시키고, 이듬해 여름에 고온

저습한 기후를 심화시켜 식물들이 말라가는 가혹한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식생의 상태는 산불 발생 시 연료가 되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확률을 매우 높이게 

된다.

           

     ▲ 캘리포니아 산불피해 통계 및 산불기후 관련 지표의 변화 

윤진호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불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캘

리포니아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반복되는 산불위험의 패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면, 미래 전 지구적 대형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

템 구축 및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와 박사과정 손락훈 학생이 주도적

으로 수행하고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채프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로 지스트 연구원과 기상청 가뭄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대기과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 환경연구회보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2021년 8월 31일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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